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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nd relationships among knowledge, attitudes, 
skill, self-efficacy (SE), and Job satisfaction (JS) of healthcare managers (HMs) participated in the 4 kinds of 
continuing education. Methods: The subjects were 152 HMs. Data were analyzed by Mann-Whitney U test, 
Kruskal-Wallis H test, and partial correlation.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knowledge according 
to the amount of healthcare management experience (HME) and the training program level (TPL); in the attitudes 
according to gender, age, and the TPL; in the skill according to the amount of HME and the TPL; and in SE according 
to gender and the TP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J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knowledge, attitudes, skill, SE, and JS. Conclusion: The TPL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common variable that affects all variables apart from JS. According to these results, knowledge, 
attitudes, skill, and SE are considered as intrapersonal constructs, whereas JS is considered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healthcare management, organizational strategy to 
enhance job satisfaction of HMs ar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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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소비자의 교육과 의식수준이 향상되었고 정보를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의 영향으로 일반 소비제품 이용에 대

한 서비스 및 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대되는 현상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Cho, 2009). 보

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 사례관

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기관에 대한 이미지와 서비스

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관심을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의약분업 이후 1년 동안 의료비가 의약

분업 전과 비교하여 약 34%가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상황에서(Lee et al., 2005),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

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에 사례

관리를 도입하였다(Kim et al., 2004). 건강보험공단의 사

례관리는 외국의 사례관리에서 공인된 자격을 소지한 자가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것과 달리 2006년도에 연구용역에 의

해 개발된 자격인증교육 프로그램(Jeon et al., 2006)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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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음으로 건강관리사 2급자격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그 후 체계적인 계속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일개 간호대학

에 위탁하여(2007~2010년) 건강관리사 2급 보수교육 1, 건

강관리사 2급 보수교육 2, 건강관리사 1급 자격인증교육, 

건강관리사 1급 보수교육 등 4개 교육과정을 추가로 개발

하여 연속적이며 연차적인 총 5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2010년까지 계속교육 과정을 이수한 건강관리사는 총 559

명이었다(Yun et al., 2010). 이러한 한 조직의 내부 자격제

도와 계속교육은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질을 

높이고자 함에 있다. 계속교육이란 “일반적으로 비전문적

인 직업 분야나 학문적인 주제 분야 차원에서의 비학위 과

정 및 프로그램이나 여가 및 자기개발을 위한 비전통적인 

학력인정 과정을 의미한다”(Cho, Lee, Bae, & Choi., 2009).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성과측

정을 위해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는 실시했지만

(Kim et al., 2003; Lee et al., 2005),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강관리사의 직무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식정

보화 및 탈집중화 특징을 보이는 현대 사회에서의 조직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조직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Seomun, 2005).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직구성원의 직무만

족이 조직의 성과 혹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Park, Kang, Kwon, & Kim, 2001; Wang, 2007: 

Weisman & Nathanson, 1985). 직무만족이란 개인이 자신

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하는 모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의 조화 또는 좋고 나쁨의 균형 상태에서 기인한 일련의 태

도이다(Smith, 1995). 조직구성원들의 태도는 개인이나 조

직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그들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직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Cha, 

2000). 사례관리 대상자의 건강관리와 적정 의료이용을 도

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

(건강보험공단, 2007)이므로 건강관리사의 직무만족은 매

우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직무에서 얻은 만족은 자신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Cho & Kang, 1991).

직무만족과 관련된 요인으로서 대두되는 개념이 자기효

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행동적, 인

지적, 정서적 자원을 선택적으로 동원하여 성과 창출에 필

요한 행동을 실행하고 조직화하는 자신의 능력(capacity)

에 대한 판단이다(Bandura, 1977). 선행연구에 의하면 조

직구성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Bong, So, & You, 2009; Cho, 2005; Han, 

2004; Lee, 2008). 

자기효능감 외에 조직구성원들의 역량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데(Ha & Choi, 2010), 역량(competence)이

란 특정직무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이며 업무성

과와 관련성이 높은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Boyatzis, 

1982),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

는 지식, 기술, 태도의 집합체이다(Parry, 1996). 이런 관점

에서 건강관리사의 역량은 사례관리 업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조합하여 적용함으로서 건강관리사의 역

할 수행 기대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에 지역사회 거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건강관리사의 계속교육과정별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는 연

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결과는 계속교육과정의 발전을 모

색할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의료인 이외에 보건의료서비스

에 종사하는 인력의 자격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도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계속교육과정별 건강관리사의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의 차이와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사의 일반적 특성 현황과 지식, 태도, 기술, 자

기효능감, 직무만족의 수준을 파악한다.

건강관리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태도, 기술, 자

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의 차이를 파악한다.

건강관리사의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건강관리사

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인증위원회가 인증한 1급과 2급

의 교육과정을 마친 직원이다. 2급은 사례관리 실무자로서 

200시간의 실무경험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사를 

위한 계속교육과정 중 2급 자격인증 교육을 통해 출석수업 

96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1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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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ocess of training program for healthcare manager.

2급 취득 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건강관리사 2급 

보수교육 1과 2를 이수하고, 1급 자격인증 교육과정인 출석

수업 63시간을 이수 후 자격인증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Yun et al., 2010). 

2) 계속교육

건강보험공단 사례관리 업무담당 인력인 건강관리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하여 운영 중인 건강관리사 2급 

자격인증교육, 건강관리사 2급 보수교육 1, 건강관리사 2

급 보수교육 2, 건강관리사 1급 자격인증교육, 건강관리사 

1급 보수교육 등의 연속적이며 연차적인 5개 교육과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의 계속교육과정은 건강관리사 2급 자

격인증교육, 건강관리사 2급 보수교육 1, 건강관리사 2급 

보수교육 2, 건강관리사 1급 보수교육의 4개 과정을 의미한

다(Figure 1).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건강관리사들의 직무와 관련한 지

식, 태도, 기술과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를 규

명하기 위한 횡단적 상관성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에 실시한 4개 

교육과정(2급 자격인증교육, 2급 보수교육 1, 2급 보수교육 

2, 1급 보수교육)에 참여한 건강관리사 152명이다.

3. 연구도구

지식, 태도, 기술 측정도구는 Jeon 등(2006)이 개발하

였고, Yun, Lee, Kim과 Lee (2007)가 수정·보완한 것

으로 지식 10문항, 태도 10문항, 기술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절대 동의 안함’ 1점에

서 ‘매우 동의’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 태도, 기술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지식, 태도, 기술 각각의 

신뢰도는 각각 .94, .91, .96이었다.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1982)의 SES (Self-efficacy 

Scale)와 Kim과 Park (2001)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도

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9문

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절대 동의 안함’ 1

점에서 ‘매우 동의’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9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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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2)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Gender Male
Female

107 (70.4)
 45 (29.6)

Age (year) 
≤45
≥46

 45.0±4.8
 77 (50.7)
 75 (49.3)

Educational level (year) ＜14
≥14

 47 (30.9)
105 (69.1)

Career length (year)
＜20
≥20

 19.6±4.5
 70 (46.1)
 82 (53.9)

Healthcare management 
experience (year) ＜3

≥3

 3.0±2.1
 78 (51.3)
 74 (48.7)

Training program level A
B
C
D

 45 (29.6)
 30 (19.7)
 47 (30.9)
 30 (19.7)

A=Certified education of 2nd graded case manager; B=Continuing 
education 1 for 2nd graded case manager; C=Continuing education 2 
for 2nd graded case manager; D=Continuing education for 1st graded 
case manage.

직무만족도는 Park과 Yun (1999)이 개발한 직무만족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직

무만족도를 6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는 것으로, 

전문직업적 수준 8문항, 상호작용 5문항, 자율성 4문

항, 행정 8문항, 보수 2문항, 직무(과업) 4문항 등 총 31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절대 동의 안

함’ 1점에서 ‘매우 동의’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95이었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0년에 실시한 ‘2급 자격인증교육’, ‘2급 

보수교육 1’, ‘2급 보수교육 2’, ‘1급 보수교육’ 등 4개 교육

과정에 참석한 건강관리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기 전

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연구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전 조사의 목적과 취

지,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의사를 

밝힌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지식, 기술, 태도, 자기효능감

과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Mann-Whitney 

U test 및 Kruskal-Wallis H test를 이용하였고, 사후 검정은 

Mann-Whitney U test를 이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

하여 Partial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과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

도의 수준

연구대상자 총 152명 중 남성이 107명으로 70.4%이었

다. 평균 연령은 45세이었으며, 45세 이하와 46세 이상이 

각각 77명과 75명으로 유사한 빈도를 보였다. 총 학력기간

은 105명(69.1%)이 14년 이상이었고, 47명(30.9%)이 14년 

미만이었다. 직장근무 경력은 평균 19.6년이었으며, 82명

(53.9%)이 20년 이상이었다. 건강관리사로서의 경력은 평

균 3년이었으며, 3년 미만과 3년 이상이 각각 78명과 74명

으로 유사한 빈도를 보였다. 2010년도에 실시한 건강관리

사 계속교육 과정별 참여자는 ‘2급 자격인증교육’은 45명

(29.6%), ‘2급 보수교육 1’은 30명(19.7%), ‘2급 보수교육 

2’는 47명(30.9%), ‘1급 보수교육’은 30명(19.7%)이었다

(Table 1). 

지식과 태도는 평균 40.9±6.1점과 44.2±4.9점으로 각

각 50점 만점에 40점 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기술은 60점 

만점에 평균 49.2±8.2점이었다. 지식, 태도, 기술의 문항

평균은 각각 4.1점, 4.4점. 4.1점이었다. 건강관리사 경력

에 따른 지식수준은 3년 이상이 42.8±5.6점으로 3년 미만

의 39.2±6.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1). 태도

수준은 성(gender), 연령과 참여한 교육과정에 따라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성(45.5±4.8)이 남

성(43.6±4.8)보다 태도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021), 45세 이하의 태도수준이 45.1±4.6점으로 46세 

이상의 43.3±4.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42). 

기술수준은 건강관리사 경력이 3년 이상이 52.3±6.8점으

로 3년 미만의 46.3±8.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021).

자기효능감은 95점 만점에 평균 71.4±10.0점이었고, 문

항평균은 3.8점이었다. 자기효능감은 성(gender), 연령, 

건강관리사 경력과 참여한 교육과정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74.1± 

10.2점으로 남성의 70.2±9.8점보다 높았다(p= .023). 4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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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Knowledge, Attitudes, Skill,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N=152)

Variables Range  M±SD Minimum Maximum Mean of item (total)

Knowledge 10~50 40.9±6.1 25 50 4.1 (5)

Attitudes 10~50 44.2±4.9 29 50 4.4 (5)

Skill 12~60 49.2±8.2 22 60 4.1 (5)

Self-efficacy 19~95  71.4±10.0 55 95 3.8 (5)

Job satisfaction 31~155 108.9±17.0 63 153 3.5 (5)

이하의 자기효능감이 73.1±10.9점으로 46세 이상의 69.6 

±8.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51). 건강관리사 

경력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3년 이상이 73.4±11.1점으로 

3년 미만의 69.4±8.6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21). 직무만족도는 155점 만점에 평균 108.9±17.0점이

었고, 문항평균은 3.5점이었다(Table 2).

2. 계속교육과정별 지식, 태도, 기술의 차이

지식수준은 건강관리사 경력과 참여한 교육과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교

육과정별 지식수준은 ‘1급 보수교육’이 46.2±4.1점으로 

가장 높았고, ‘2급 보수교육 2’ 41.3±5.6점, ‘2급 보수교육 

1’ 40.7±4.5점, ‘2급 자격인증교육’ 37.3±6.2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사후 검정 결과 ‘2급 보수교육 1’

과 ‘2급 보수교육 2’가 ‘2급 자격인증교육’의 집단보다 지식

수준이 높았으며, ‘1급 보수교육’의 지식수준은 다른 3개 과

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계속교육과정별 태도수준은 ‘1급 보수교육’ 46.2±4.0점

이 가장 높았고, ‘2급 보수교육 2’ 44.7±5.2점, ‘2급 보수교

육 1’ 43.4±4.7점, ‘2급 자격인증교육’ 42.8±4.7점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났다(p= .013). 사후 검정 결과 ‘2급 보수교육 

2’가 ‘2급 자격인증교육’의 집단보다 태도수준이 높았으며, 

‘1급 보수교육’의 태도수준이 ‘2급 자격인증교육’과 ‘2급 보

수교육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계속교육과정별 기술수준은 ‘1급 보수교육’ 55.2±5.0점

으로 가장 높았고, ‘2급 보수교육 2’ 51.5±7.1점, ‘2급 보수

교육 1’ 49.5±6.3점, ‘2급 자격인증교육’ 42.6±7.7점의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사후 검정 결과 ‘2급 보수교

육 1’과 ‘2급 보수교육 2’가 ‘2급 자격인증교육’의 집단보다 

기술수준이 높았으며, ‘1급 보수교육’의 기술수준은 다른 3

개 과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계속교육과정별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의 차이

계속교육과정별 자기효능감 수준은 ‘1급 보수교육’ 76.9 

±9.7점으로 가장 높았고, ‘2급 보수교육 2’ 72.4±11.1점, 

‘2급 보수교육 1’ 70.0±7.2점, ‘2급 자격인증교육’ 67.5 

±9.1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1). 사후 검정 결

과 ‘2급 보수교육 2’에 참여한 집단이 ‘2급 자격인증교육’의 

집단보다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았으며, ‘1급 보수교육’의 

자기효능감 수준은 다른 3개 과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계속교육과정별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

관계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간에는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지식, 태도, 기술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지식

과 기술 간의 상관관계(r=.724, p<.01)가 가장 높았으며 

지식과 태도(r=.664, p<.01), 기술과 태도(r=.634, p<.01)

의 순이었다. 즉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태도와 기술수준이 

높으며, 태도수준이 높을수록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지식, 태도, 기술 간에 모두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지식과의 상관관계

(r=.646, p<.01)가 가장 높았고, 기술(r=.506, p<.01), 태

도(r=.530, p<.01)의 순이었다. 즉 지식, 태도,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지식, 태도, 기술 간에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와 지식의 상관관계(r= 

.435, p<.01)가 가장 높았으며, 태도(r=.432, p<.01), 기

술(r=.355, p<.01)의 순이었다. 즉 지식, 태도, 기술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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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of Knowledge, Attitudes, Skill,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N=152)

Variables Knowledge Attitudes Skill Self-efficacy

Attitudes .664**

Skill .724** .634**

Self-efficacy .646** .506** .530**

Job satisfaction .435** .432** .355** .589**

*p＜.05, **p＜.01.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r=.589, p<.01). 즉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결과 건강관리사의 지식, 태도, 기술은 문항평균 

최대 5점에 대해 각각 4.1점, 4.4점. 4.1점으로 나타났다. 

이 점수는 2010년에 운영된 4개 교육과정에 참여한 대상자 

전체의 평균값이며, 이를 계속교육과정 가운데 본 연구대

상자들이 참여한 4개 교육과정별 평균을 2007~2009년까지

의 3개년 각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Yun et al., 2009).

자기효능감은 문항평균 최대 5점에 대해 3.8점이었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08)의 3.49점, Bong 등

(2009)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3.53점, 교사를 

대상으로 한 Han (2004)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의 3.63점과 비교했을 때 건강관리사의 자기효능감이 약

간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이는 건강관리사와 같은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비교가 

어렵다. 그러나 조직 내에서 건강관리사라는 직명을 부여

하고 이 직무에 필요한 체계적인 계속교육과정 제공과 이

수 후 조직 내 자격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관리사의 직무만족도는 문항평균 최대 5점에 3.5점

이었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2008)의 2.99

점과 Bong 등(2009)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의 

3.27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

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사면허

소지자인 의료급여 관리사의 직무만족도(Choi, Oh, & Lee, 

2008)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2.87점과 비교했을 때 건강

관리사의 직무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건

강관리사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계속교

육에 참여한 건강관리사들의 직무만족이 타 직종의 직무만

족 수준과 비교하여 높다는 것은 긍정적 결과로 보인다. 건

강관리사의 직무만족도가 만성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

자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보다 높게 나

타난 것은 의료급여관리사가 계약직인 반면에 건강관리사

는 정규직으로 고용 안정과 승진 등의 직무동기와 보상이 

함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인 경

우에는 사례관리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계속교육이 미흡한 

요인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후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일반적 특성별로 자기효능감 

분석결과에서는 여성, 45세 이하, 건강관리사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와 가장 상위 과정인 1급 보수 교육에 참여할수

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많고 상위 

교육과정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는 교육의 효과

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를 보면 연령과 경력이 함께 

직무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 나타난 것(Bong 

et al., 2009; Cho, 2005; Lee, 2008)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

냈다. 이런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적 차원의 개념인데 

비해 직무만족도는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승진, 업

무성과 평가, 보상, 급여, 조직문화 등의 조직특성과 관련성

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관리사의 계속교육과정별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

능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1급 보수교육에 참여

한 건강관리사의 지식, 기술, 태도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

은 건강관리사로서의 역량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본다. 이

는 5 단계(본 연구에서 1급 건강관리사 보수교육은 1급 자

격과정 이수 1년 후 받음) 계속교육과정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건강관리사 2급 자격인증교육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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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간 지속적으로 직무수행과 함께 보수교육 1, 2와 1급 

자격인증교육과 1년 후 보수교육 등으로 구성된 5단계의 

계속교육은 사례관리 성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

며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건강관리사의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

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급 계속교육과정에 참

여할수록 지식, 태도, 기술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자기

효능감이 직무만족과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지식, 태도, 기술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되고 유지되며 자기효능감은 교육훈련의 중요한 동기

요인이자 결과물이므로(Oh, 2002) 건강관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타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5단계의 계속교육과정은 의

료인 이외에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관리사의 일반적 특성별 그리고 

단계적 계속교육과정별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능감, 직

무만족에 유의한 차이를 규명하고 건강관리사의 계속교육

과정에 대한 기초자료와 타 보건의료인력의 역량개발을 위

한 계속교육의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사 자격인증과정인 5개 교육과정 

중 4개 과정(2급 자격인증교육, 2급 보수교육 1, 2급 보수교

육 2, 1급 보수교육)에 참여한 건강관리사 152명이었다. 자

료수집은 교육과정에 참석한 건강관리사를 대상으로 2010

년 5월부터 10월까지 교육 직전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수집

된 자료분석은 Mann-Whitney U test 및 Kruskal-Wallis H 

test, Partial correlation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의 문

항평균은 각각 4.1점, 4.4점. 4.1점, 3.8점, 3.5점이었다. 

둘째, 건강관리사 경력 3년 이상, 1급 보수교육이 지식과 

기술수준이 높았고, 여성, 41~45세, 1급 보수교육이 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급 보수교육이 자기

효능감 수준이 높았고, 건강관리사 경력 3년 이상이 직무만

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식, 태도, 기술, 자기효능감 및 직무만족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식, 태

도,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이 높았

다.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건강관리사의 지식, 태도, 기술 수준 및 자기효능

감의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5단계 계속교육과정을 지속적

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강관리사의 자기효능감이 지식, 태도, 기술과 직

무만족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가에 대한 확인연구가 필

요하다.

셋째, 5단계의 계속교육은 사례관리 직무성과와도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규명하는 추후 연구를 제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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